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난방·공 체인 귀뚜라미

양 방(옛 양 방공 )  

설  확확년 만에 음 신용등  

A+를 았다. 2006년 귀뚜라

미 룹에 인 된 뒤 도 은 

체질 선 을 한 분 다.

귀뚜라미 양 방은 기 신

용평  전문기관인 한 기

데 터 부터 신용등  A+를 

았다  2확일 다.

1963년 설 된 귀뚜라미

양 방은 1967년 스탠  에

컨을 생산한 후 스템 에

컨, 동기, 공 기 등 산

에 성공 며 중견기 으  성

장했다. 만 1998년 기

인 양상선의 난으  부

도  났다. 2002년 산  컨

으  넘 다  2006

년 귀뚜라미에 다  인 됐다. 

당  출은 920 원, 신용등

은 CCC+ 다.

귀뚜라미는 인  후 체질 

선과 품질 경 에 집중했다. 

 찬물과 찬바람을 만 는 산

용 동탑 은 통 재를 현

장에 져  한다. 

만  사는 현장에  쌓

기만 면 되는 블  탑

을 했다. 신제품  

원 와 공사기간을 크게 줄일 

 있었다. 인  후 인  

정은 었다. 대부분의 

원  순환근무 면  전문성

 쌓  1인당 생산성도 아

졌다. 2011년부터는 무차  경

을  있다.  

 김진수  기자  true@hankyung.com 

중소기업·바이오

귀뚜라미범양냉방, 첫A+ 신용 비결은?코스맥스, 태국 공장 가동 … 동남아 뷰티 시장 공략

임신부 6시간 근무·하루 세끼 무료 어린이집

한샘, 직원 ‘워라밸’ 속도낸다

전 의 최신 밥솥 윈프레

셔  인기다. 전 는 난

달 윈프레셔 출  전월 대비 

137형 증 했다  다.  밥

솥 출에  차 는 비중도 화월 

19형에  확월 31형  아졌다.  

밥솥은 내 최초  2중 션 밸브 

기술을 적용했다.  기술 분에 

한 제품에  초 과 무  환경

을 동 에 현할  있었다. 초

 기능으론 찰  쫀 한 밥맛을 

낼  있다. 밥  삼계탕 등

을 리할 때도 용 다. 무  기

능으론 슬 슬한 밥을 을  있

다. 김밥 초밥  비빔밥용 밥을 을 

때 밥과 재료의 맛을 살릴  있다.

내솥과 커버엔 두 스테인리스 

재를 썼다. 원터치 분리  커버  

세  편리 다.   
 전설리  기자  sljun@hankyung.com 

스 스  태  공장을 동  

동남아 아 장 공략에 나선다.

장 품  제 생 산

(ODM) 체 스 스는 태 인

(사진)에  제품 생산을 했다

 2확일 표했다. 태 의 도인 

방  인근 방플리 에 있는 공

장은 9000㎡ 규  연간 생산량

은  3000만 다. 원 는 1확0

 명으  기초 및 색  장품을 

주  생산한다. 태  공장 동으

 스 스의 전체 연간 생산 

능 량은 16 3000만 를 넘

게 됐다. 전 세계 인   명 중 한 

명  사용할  있는 량 다.

스 스는 태  1위 장품 

사인 미스틴을 사   

브랜 생산(OBM)을 맡을 예

정 다. 미스틴은 태  슈퍼마켓, 

헬스앤 뷰 (H&B) 스토 에  

장품을 판 해 연간 1 원 상

의 출을 리는 것으  알 졌

다. 건일 스 스 태 인장

은 태 은 한류 열풍의 중심  

한  장품에 대한 관심  아 

장 재  큰 라  말

했다.

 장 사기관인 니

터에 따르면 태  장품 장은 

2016년 기준 확6 28확0만달러(  6

928 원) 규  아세 (동남

아 연 )  중에  장 크

다. 존슨앤 존슨, P&육, 니레

버 등 글 벌 브랜 의 장품 생

산 공장도 태 에 몰  있다. 스

스는 현  에 따라 태 과 

인도 아 인으  원 해 아

세  장을 공략한다는 계

다. 불교 인 태 에  생산한 

제품은 미얀마, 베 남, 라오스 등 

동일 문 권으  출  슬

람교도  대부분인 인도 아에

는 할랄 인증을 은 장품을 

생산해 말레 아 등 인근 슬

람  장을 공략한다는 전략

다. 경  스 스 룹 장

은 태 을 비롯한 아세  뿐

만 아니라 러 아, 동 럽, 아프리

카 등의 에 도 제  문의  

쇄도  있다 며  반기에는 

출  차 다변 될 것

라  말했다.

 전예진  기자  ace@hankyung.com 

한샘 원들은 년 힘든 한 해를 

다. 대리 에 대한 본사의 

질  논란  있었 , 사내 성  사

건도 었다. 브랜 는 큰 상 를 

었 , 한샘을 는 사람들의 

선은 따 웠다.

한 원은 ( 년 말 울 상

동 본사  전 기 전) 방배동 

사 근  당으  심을 먹으러 

나 기  두 웠다 며 다른 테

블에 은  주민들  사를 

는 것을 들으면  밥 먹기  

힘들었다  했다. 사 다니기 괜

찮으냐 는 질문을 은 원도 

적  았다. 떤 원은 술 리

에  사건을 과장 왜 는 다른 

손님과 싸우기도 했다.

힘든 간을 낸 한샘 원

들을 2확일 상 동 본사에  만났

다. 들은 런 일  우리 사에

 일 났다는 것에 많  놀 다. 

 사건 후 사는  빨리 변

 있는 것 같다  전했다. 정 

원의 일탈과 사의 미 한 대

응에 대한 사 적 비판을  좋은 

기 문 를 만 는 계기  삼  있

다는 얘기 다.

년 7월 경 사원으  사한 

한빈 대리(3확)는 다음달 둘째 아

를 출산할 예정 다. 루 8 간 

정규 근무 간  끝나면 PC  

동으  꺼 , 신부는 6 간(오

전 8 ~오후 3 , 심 간 제외)만 

일 면 되도  제도  마련돼 큰 

부담  다  했다. 한샘은 초 

PC 오프제 를 도 했다. 린 집

을 으  꼽는 원도 있었다. 

섯 살과 세 살짜리 아들을 둔 허

진선 차장(화0)은 년 말 상 동으

 전 면  장한 린 집에 

만 을 나타 다. 는 오전 7

30분부터 12 간 동  운 되는

데 아 들에게 루 세 끼 사를 

무료  제공한다 며 린 집은 

원들  출산을 결심 게 는 

계기  될 정도 라  했다.

팀장 인 김혜원 차장은 확년 만

인 난 화월 한샘에 재 사했다. 김 

차장은 돌아온 사에  일과 

정생활을 양 할  있는 워라밸  

문  리 은 걸 연히 느낀

다  말했다. 한샘은 최양  대표 

으  기 문 위원 를 설치

, 좋은일터만들기위원 와 

성 호협의  등도 신설했다.

한샘은 또 년과 같은 사건  

일 나  게 기 위해 달 초 

성차별, 성희롱, 성  예방 및 대

응 침 도 내놨다. 주  내용은 △

성차별까  호 대상 대 △성

충심의위원  운  △주기적인 성

인  성 교  설 △성평등위

원  설치 등 다.

 문혜정  기자  selenmoon@hankyung.com 

년 사내 성폭력 사건 이후

조 문화·삶의 질 개선 노력

난달 매출 137% 증가

귀뚜라미가 인수한 후

강도 높은 체질개선

기초 및 색조화장품 年 3000만개 생산

전문 토 래퍼  혼 도 멋

진 사진을 찍  싶  는 일반인  

적  다. 들을 위해 원 는 장

에  다니며 사진을 찍을  

있는 동  스튜디오를 만들  

면 떨까. 문상곤 오렌 몽  대표

(36)는 런 생 으  터블 미니 

스튜디오 폴디오(유o매처io)를 했

다. 문 대표는 품을 촬 는 블

거, 온라인 쇼핑몰 운 , 기

체 디 너 등 사진을 잘 찍으 는 

사람들과 미 를 통해 신을 

러내 는 디 털 세대를 위해 제품

을 했다  말했다.

○이동  미니 스튜디오
과  플라스   

뤄진 폴디오는 펼친 뒤 10초만 

면 미니 스튜디오  변신한다. 변

된 면체와 비슷 다. 뚫린 전면

에 경 계 신  피규  등을  

사진을 찍으면 일상 공간과 다른 느

낌으  나온다. 빛은 아주  

는 줄 주기 때문 다.

201화년 음 내 은 폴디오1

( ×세 ×   26㎝)은 

은 품을 촬 는 사진 문

들  주  했다. 듬해 출

한 폴디오2 ( ×세 ×  

 38㎝)에는 듀얼 광다 오

(LED) 명을 었다. 기를 절

는 기능을  피사체에 

따라 스튜디오 를 바꿀  있

도  했다.

2016년 나온 폴디오360은 스마

 턴테 블을 했다. 위에 물건

을 으면 천천히 360도 전

한다. 스마 폰 전용 앱(응용프

램)과 블루투스 기술  물체  

전 는 상을 쉽게 제 할  

있다. 난해에는 3 의 LED 명 

스템  도와 를 절해

주는 폴디오3 ( ×세 ×  

 62.확㎝)를 출 했다.

내에  생산되는  폴디오 

리즈는 해외에  인정 은 상

품 다. 미  크라우  펀딩 비

스 스타터 에  3 에 걸쳐 누

적 170만달러 량을 았다. 인

나 기  상품 아 디 와 표

액,  완료  등을  

펀딩 후원 를 집할  있는 

스타터에  상품성  있다는 평

를 은 것 다. 문 대표는 해외 

비 에게  배송 거나 확0  

통 들을 통해 전달한다 며 

셜 워크 비스(창N창)에 

 기 표출  한 세

대는 미  콘텐츠 생산에  적

 참 할 것 , 3차원(3D) 쇼핑 

등  본 되면 는  커질 

것 라  말했다.

○ 순하지만 유용한 상품 개
전 공  부 및 사 과정을 마

친 문 대표는 29세 던 2011년 친  

두 명과 께 했다. 첫 사  아

템은 쇼핑검색 알 리즘 었다. 

얼마   망했다. 펀딩을 기 위

해 미  샌디에 에 인을 세우

 스타터에 내 을 아 디 를 

았다. 문 대표는 재미있는 아

디  만든 물건을 세상에 내

아 사람들의 삶에 향을 주  싶

었다   를 설명했다. 오

렌 몽 는 내에 화명, 미 에 3

명의 원을 두  있다. 난해 

출은 17 원 정도 다.

문 대표는 아 디  덧붙

진 한 상품은 만큼 민을 

덜 한 상품 라며 간단해 

만 누 나 품질 촬 을 할  있

도  폴디오  단순 만 

용한(득i맥p매척 but u득척fu매)  제품을 계

  싶다  말했다.

 문혜정  기자  selenmoon@hankyung.com 

오렌지몽키   이동식 미니 스튜디오‘폴디오’

10초면 조립 … “전문 사진 스튜디오 못지않아요”
오렌지몽키 개요
설립 2011년 4월
대표 문상곤
제품 폴디오
특징 이동식 미니 스튜디오
매출 17억원(지난해)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자료:오렌지몽키

○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

일(ykyoon@hankyung.com)

로 신청 습니다. 한국경제신문

사 홈페이지(event.hankyung.

com)를 참조하세요.

○5~7월 으뜸중기 제품 △리얼스

핀-리얼라인 기능성 밸런스 골프

공 △솔리디어랩-내가 만드는 스

마트토이 쎌토 △타임이앤씨-와

로스( 외용 숯불 바비큐 그릴) △

오렌지몽키코리아-폴디오3(포터

블 미니 스튜디오) △윈소프트다

임-원스마트다이어트 △유니크

미-제주 천연 초 효 마스크팩 

유니크팩 △지비솔루션즈-루나

스퀘어 엘리사 △어댑트-다운핏 

문상곤 오렌지몽키 대표가 휴대용 소형 스튜디오 폴디오를 활용해 촬영하고 있다.  

쿠쿠 트윈프레셔 밥솥 ‘불티’

LED조명 이용해

밝기·그림  조절

온라인 쇼핑몰 운영

블로거·디 이너 등 호평

美 크라우드 펀딩서

3회 걸쳐 170만弗 모아

<일과 삶의 균형>

김혜원 차장(앞줄 왼쪽부터 계방 ), 
김진희 사원, 허진선 차장, 이한빈 대리.


